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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9.(일) 11:00

7. 10.(월) 조간 
배포 2023. 7. 7.(금) 16:00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화로
산지 유통 규모화, 디지털 전환 이끈다 

 - 기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자동화·정보화로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구축
 - 동일 지역·품목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간 통합 등을 통한 광역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산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규모화하여 대량

공급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화·광역화 추진 

계획”을 7월 10일(월)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원예농산물 주산지별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후보군(pool)을 

발굴하고, 자동화·정보화를 지원하여 2027년까지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단순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화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도매시장, 밭작물 기계화 등 타 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설·설비 비용 지원,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 표준모델 마련 등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주요 품목 주산지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간 기능 연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사업 범위·규모를 확대하는 광역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간 시설 출자, 합병 등을 

통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통합을 추진하고, 추진 주체로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미 47개 지자체가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의지도 높은 상황이다. 

  셋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화·광역화 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

농협의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시설(H/W), 시스템·자금·컨설팅(S/W) 등 

전방위 지원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광역단위 지원

체계 구축으로 정부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한다. 농협은 산지 전문가 육성, 

운영 매뉴얼 마련, 시스템 개편 등 운영 체계(S/W)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2 -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의 시발점이자, 산지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다”라면서, 

“단순히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아닌, 생산·유통 정보를 농가 생산

관리, 마케팅 등에 활용하여 산지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화·광역화 계획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2211)

유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수 (044-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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